
하수는두산틈에서나와돌과부딪쳐싸우며, 그 놀란파도와성난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듯, 바쁘게호령하는듯, 항상 장성을깨뜨릴형세가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만대나전포만가와전고만좌로써는그무너뜨리고내뿜는소리를족히형용
할수없을것이다. 모래위에큰돌은홀연히떨어져섰고, 강언덕에버드나무는
어둡고컴컴하여물지킴과하수귀신이다투어나와서사람을놀리는듯한데, 좌
우의교리가붙들려고애쓰는듯싶었다. 혹은말하기를, “여기는옛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달렸을것이다.


